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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으로부터 400여년전 봉산동 일부 지역에는 사철동이라 부른 곳이 있었다. 이곳은 지금의 봉강동 이강산에서 캐온 철석을 녹여 충
무공 휘하의 좌수영 수군이 사용하는 활촉,군검과 장못 따위 군사무기를 만드는 풀뭇간들이 있었다. 이같은 연고로 이곳은 외부사람들
이 함부로 드나들 수 없는 통제구역이었다. 그래서 이 경계지역에 수문장격인 벅수를 세워 외부인의 출입을 금한 경계표시로 삼았거나
봉산마을 주민들이 마을의 무사와 행운을 비는 민간신앙의 대상으로 삼았던 것으로 추측된다.

벅수는 원래 우후인이라고 해서 지역경계, 수문장, 민간신앙등의 대상으로 나무와 돌을 깎아 눈,코,입 등을 갖춘 사람 형상으로 만들었
다. 임진왜란 당시 종고산에는 국난을 알리는 산울림이 세번씩이나 울렸다 한다.

1822년의 큰 가뭄때문에 주민들이 종고산과 구봉산 상봉에 올라 기우제를 지냈는데 3일만에 흡족한 비가 내려 대풍을 이뤘다 한다.이
때 고마움을 잊지못한 종고산과 구봉산아래 주민들은 이듬해 정월 초하룻날 저녁에 다섯사람의 제관을 뽑아 산제를 모셨다.

주민들은 제를 지내는 기념으로 향토를 지키는 수호신격으로 남정중,화정여라고 새긴 연등동 국도변 벅수를 비롯 봉산동 입구와 공화
동 동국민학교 근처에 쌍벅수를 세워 매년 동제행사 때마다 벅수에도 밥을 차려놓는 헌식을 하였다는 말도 전한다.

 >  >  >  > 여수소개 여수의 과거 향토정보 전설 벅수골의 내력

지명유래 전설 민요 민속놀이

오동도 향일암 타루비유래 금오산 벅수골의 내력 이랑장군과 장군도 홀어미 정자나무
하구바위용굴

( 돌로 깎아 세운 석인
)

언제부터인가 여수시내 봉산동 678번지 인근 동네에는 돌로 깍아 세운 석인이 마주보고 있다. 마을에서는 "장
성" 또는 "벅수"로 불린다. 바람 비 수 백년,만고풍상 세월속에 깍이고 헐린민족의 시련과 함께 지나간 영욕의
역사를 증언하는 듯 깊은표정을 감추지 않고 있다.

동네를 들어서는 위치에 서있는 쌍벅수는 바른쪽에 선 남자 벅수에 "남정중", 왼편의 여자 벅수에 "화정여"이
라고 음각되어 있다. 높이가 2m,넓이가 40cm, 두께가 30cm 가량이다. 원래는 나무로 깍아 세운 것이었으
나 오랜세월동안 형체가 마멸되어 뒷사람들이 이를 다시 돌로 쪼아 세운 것이다.

"벅수의 코를 갉아서 먹으면 아이를 낳지 못하는 부녀자가 임신할수 있다." 는 구전 때문이었는지 현재의 쌍벅
수의 얼굴에는 유독 코만 닳아져서 없어져 가고 있다.

오래 전부터 흔히 여수 사람들은 이곳을 "벅수골"이라고 불러온다. 연등동과 공화동등 다른 지역에도 벅수가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유별나게 이 곳만을 "벅수골"이라고 부르게 된데는 그만한 이유가 없지 않은 듯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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